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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장 선생님 남김 글

마당을 쓸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양 희 창(간디청소년학교장)

얘들아, 논문집이 나오니까 마음이 뿌듯하지? 뭔가를 향해 몰두하고 정성을 쏟을 

만한 일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의 삶은 한 단계 나아지는 것 같아. 수고했다. 

일생을 통해 생명을 걸만한 일을 해 본 사람과 그럭저럭 시간만 때우며 살아온 사람

과의 차이는 엄청난 거란다. 

가슴 뛰는 일을 찾아 나서기 위해 간디라는 통로를 지나왔다고 생각해 보렴, 이제

는 생각만 해도 흥분되고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는 일을 만나야만 해, 그 동안 아무 

것도 하는 것 없이 허송세월하며 고민만 늘었다고 탓하지 마. 그 또한 새로운 출발을 

위한 몸부림이었으니까.

얘들아, 세상이 어렵다고 모두 다 한숨을 쉬는데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 걱정만 하면서 세상 따라가기 바빠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지.

역사의 수레바퀴를 타려고만 하는 사람과 힘들긴 해도 끌고 가는 사람 중 어떤 삶

을 택하는가는 자신에게 달려 있지 않을까? 마당을 쓸면서 우주를 느끼는 사람이 있

는가 하면 땅만 바라보며 투덜거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지.

너희들, 학교에서 바위처럼 살아가자고 지겹도록 노래를 불렀쟎니? 근데 바위처럼 

산다는 게 뭘까? 아마 그 노래를 더 이상 부르지 않게 되었을 때 너희들이 바위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있기를 바란다.

세상 부지런히 살다가 한 번 생각나면 학교로 찾아 와라. 부탁인데 너희들이 멋진 

모습일 때는 안 와도 돼.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꼭 한번 우리들

을 찾아주렴….

      언제나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으로 있을게.

      천천히 마당을 쓸면서   

      빛바랜 너희들의 논문집을 들춰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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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임 선생님 남김 글

“배움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이 말을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손 진 근(영원한 중3 담임)

‘일신우일신신’이라 했던가. 해가 갈수록 졸업 작품이 다양해지고 논문 완성도가 조

금씩 올라가고 있다. 참 기쁘다. 선생 할 맛이 난다. 좋다.

2003학년도 졸업 작품은 다양하다. 그 중에서 간디학교에 관련한 작품과 논문이 다

수를 차지했다. 졸업 작품으로 만화창작집 ‘내 종이의의 간디학교’, 장편소설 ‘간디학

교 아이들’, 다큐멘터리 영상물 ‘내가 생각하는 간디학교’와 논문으로는 ‘간디학교의 

왕따 문제 연구’나 ‘간디학교 학생들의 언어 습관’, ‘간디학교 자율성 연구’이다. 또한 

음악, 인형, 영화, 생태, 마술, 수학, 청소년 성공 연구, 소설연구, 졸업앨범 등 우리 

학생들의 관심사를 잘 반영하는 작품들이다. 특히  간디학교를 적나라하게 삶을 파헤

친 ‘간디학교의 왕따 문제 연구’나 ‘간디학교 학생들의 언어 습관’, ‘간디학교 자율성 

연구’ 등은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고민해야 할 과제이며 소중한 자료로 길이 남

을 것이다.  

지금도 전산실을 지날 때면 중3들이 밤 새워 논문 작업을 하던 모습이 떠오른다. 

노심초사, 작품 발표는 다가오고, 진도는 안 나가고, 인터넷은 나를 유혹하고, 논문 

지도 선생님의 압박은 계속되고……. 어~휴~!

주제는 무엇을 선정해야 할까? 주제는 도무지 잡히지 않고 고민만 무성하고, 주제

는 잡았지만 어떻게 연구하고 조사를 할까? 아이 귀찮아. 연구하고 조사한 걸 어떻게 

정리하여 서술할까? 논문 발표는 다가오는데 되는 것은 없고, 졸업은 해야겠고, 오늘

도 밤을 새워야 하나. 이런! 밤을 새웠지만, 진도는 나가지 않고…….

“배움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요. 가르침은 다만 희망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다.”

우리 학교에서 가장 널리 알리는 말이다. 조금은 이해가 되나 몸으로 느끼고 깨닫

기는 쉽지 않는 말이다. 우리 중 3들이 졸업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말에 대해 

조금이라도 몸으로 깨달았으면 하는 바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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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으로서 정말 쉽지 않는 작업이다. 이러한 어렵고 힘든 과정을 인내하고 경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경험인가? 자기가 정한 주제를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했

다면, 분명 세상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깊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

신의 발견이다. 지금까지 몰랐던 나 자신의 모습, 공부할수록 모르는 게 많은 자신을 

발견했다면, 그래서 황금 들녘 속에 꽉 찬 곡식이 고개를 쑥이듯이 진리에 대한 겸손

한 자세를 가질 수 있다면……. 

졸업 작품 발표 뒤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놀라운 성숙미를 보여준 중 3들. 

이렇게 해서 몸과 마음과 머리가 자란다는 걸 깨닫게 해준 중 3들. 

무지무지 고맙고 기특하다. 

이 졸업 작품이 그냥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것이 아닐 것이다. 분명 중 3들 삶 속의 

밑거름이 되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지구를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되고, 간디학교를 발전

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내 인생에서 영원히 남을 중 3들. 너희를 이 졸업 작품과 함께 ‘간디’라는 품속에서 

늘 기억하마. 또한 졸업작품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경종임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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